
비해 26 .8% 줄고 상업용이 268만

1,000m2로 7.5% 감소했으나 공업용과

문교 사회용 등은 조금씩 늘었다. 지역별로

는 수도권이 371만 6,000m2로 14.9%,

지방은 381만 7,000m2로 2.8% 각각 줄

었다. 1∼2월 누계 건축 허가 면적은 1,905

만 4,000m2로 지난해 동기 대비 8%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용도별 증감률은 주

거용 -7%, 상업용 7.3%, 공업용

22.5%, 지역별 증감률은 수도권 -3.9%,

지방 22.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2월 건축물 착공 면적은 743만

5,000m2로 지난해 2월보다 25.1%, 지난

1월보다 22% 각각 증가했으며, 1∼2월

누계 면적도 1,353만 2,000m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늘었다. 

농지 소유 거래 규제 대폭완화
농림부는 농지 전용 등 농촌 개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체계적인‘농지이용계획제

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3월 18일 농림부는

지난 2000년 이후 농지의 자산 가치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농지 거

래를 자유화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

2월 건축 허가 면적 9.2% 감소
건설교통부는 2월 중 전국 건축 허가 면적

이 753만 3,000m2(227만 9,000평)로

지난해 2월보다 9.2%, 지난 1월보다

34.6% 각각 감소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주거용이 253만 8,000m2로 작년 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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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계획 수립 간소화
오는 6월부터 주민 동의가 미미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가 강제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 건축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정부 투자 기관 및 지방 공사가 지구 단위

계획 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도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

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절

차가 복잡해 도시 지역 내 주택 건설 등이 지

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이

와 같은 내용으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업무

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3월 25일 밝

혔다. 건교부는 주민 동의율이 부족하거나

도시 발전 등을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는 시장 군수가 직접 지구 단위 계획을 강제

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계획 수립권자의 직접

입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사 등 공

사나 지방공사 등이 집을 짓기 위해 지구 단

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동의 요건

(80%)을 삭제해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일반 회계 예산 규모가 118조∼119조원 수준에서 편성된다. 내년 예산은 동북아 중

심 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서민 주거 생활 안정과 재난 방

지를 위한 예방 및 안전 관리 등에 중점 투자된다. 이와 함께 정부 기금은 부대 사업을 축소·폐

지하고 핵심 사업 위주로 운용하며 예산 사업 중 기금 성격에 맞는 사업을 재원의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 이관해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3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200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2004

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일반 회계 예산 규모를 올

해의 111조 5,000억원보다 6∼7% 증가한 118조∼119조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라크전쟁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정 조기 집행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

우 내년도 우리 경제가 5%대의 성장을 달성해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6조∼8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외 수입은 주식 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부문별 재원 배분과 관련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민임대주

택 건설 확대 등 서민 주거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둬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SOC는 철도 항만

등 대량 수송 시설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농어업 지원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내년도 예산 118조∼119조원 편성키로
- 동북아중심국건설위한인프라구축주력 -

서울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이르면 5월부터 4대문 안 주상복합 건물에

용적률을 최고 800%까지 적용할 방침이라

고 3월 21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도심 지역 건축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최고 600%까지만 허

용하는 용도 용적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

으로는 4대문 안인 종로구 내자동과 도렴동,

적선동, 중구 회현동 등 4곳이 용도 용적제

에서 우선 제외될 전망이다. 시는 현재 이

와 같은 내용의‘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 달 중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이르면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

다. 

서울시는 지난 1985년 11만 명에 달하

던 4대문 안 인구가 지금은 5만 명 정도밖

에 안 되며, 도심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

계획위원회를 통해 용도 용적제에서 제외해

도로 등 공공 용지 부담 정도에 따라 최고

800%도적용받을수있게된다고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시행령에 맞춰 재건축

연한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되 연한의 원칙은

40년 이상으로 하는 대신 아파트 준공 연도

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도심 주상복합 용적률 800% 까지



에 농지 전용 이용, 농촌 개발 등을 활성화하

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농지이용

계획제도’를마련하기로했다.

특히 현재의 농지 매도 물량을 안정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농지 신탁 및 농지 은행을 도

입하는 방안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

러 농지 소유 규제 완화가‘농지 유동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휴경 및 임대차제도’를 폐

지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현

재 도시 지역 개발 진흥 기구 이외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시설별로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농지 전용 허가 제한 제도’를 대폭 완

화하기로했다. 

구례군, 지역 개발 사업에
130억원 투입
전남 구례군은 올해 130억 2,000만원을

들여 도로망 확충, 오지 개발 등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키로했다.

군은 74억 4,000만원을 들여 구례읍 봉

북리 관내 길이 450m, 너비 35m 규모의

중앙로와 서시천 체육 공원간(8km) 자전

거 도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

전·토지 등 2개 면 군도 1.4km, 구례읍과

산동면 농어촌 도로 2km를 각각 개설할 계

획이다. 또 30억 9,000만원을 들여 산동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특성을 활용한 종합 개발을 추진하고 낙

을추진하고있다. 

농림부는우선농촌활성화및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 거래 등 농지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헌법상 명시된‘경지 유

전원칙’을폐지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

또한‘농지이용처분제’도 병행 삭제, ‘소유

규제 완화’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적정 농지 면적을 확보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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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의 거점 도시

를‘권역별 산업 수도’로 육성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신 행정 수도 건설 △지방 분권화 △동북아 경제 중심지 육성 등 참

여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5년 간 추진할‘신국토관리전략’

의 핵심 내용을 이와 같이 정했다. 신국토관리전략은 지역 개발, 교통 정보 인프라, 토지

이용 관리, 수자원 방재 등 10개 분야에 걸쳐 100대 과제를 담게 되며 오는 10월까지 최

종안이 확정된다. 

정부의 기본 계획에 따르면 우선 신 행정 수도 건설을 통해 수도 기능 분산을 추진하고

수도권은 지금의 집중 억제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수도권일지라도 동북아 경제 중심

지 도약에 필요한 거점 지역은 전략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지방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8개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선정한 뒤 공공 기관의 지방 이

전 시책과 연계해 지방 도시의 산업별 수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부

산 경남권은 환태평양권 국제 해양 물류 수도 △광주 목포권은 광 디자인 등 전략 산업 및

한국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수도로 육성하는 등 8개 권역의 특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또 지방 대학을 연구 개발(R&D) 센터로 육성하고 권역별 전략 산업이 집단

화할 수 있도록 도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광역권 계획을 기반 시설 위주에

서 지역 특성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보완키로 했다.

광역권별 산업 수도 육성안 마련
- 2007년까지‘신국토관리전략’100대 과제 추진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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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대산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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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장항

전주
대구 포항

울산
부산마산

광양

광주

목포

강원·동해권

수도권

아산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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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계 상수원 관리 지역에 대한 주

민 지원 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사업 시행

절차도개선된다. 

정부는 3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한

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

라 상수원 보호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등

재산권이 없더라도 보호 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해오거나 생업을 유지해온 경우 일반

지원사업의범위내에서지원하게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육영 사업, 오염 물질 정화 사업 등

관련 시설의 구입 설치비만 지원하던 것을

시설의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조

림 및 육림 사업 등을 포함하는 등 주민 지

원 대상 사업의 종류도「3대강 특별법」과

동일하게확대했다.

한강 상수원 지원 사업 확대



후된 마산면 농촌을 전원 도시형 농촌으로 개

발하기 위해 산업 기반, 편익·복지 시설 정

비와 함께 농로 10km를 포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24억 9,000만원을 투자해 5개

경지 정리 지구 내 농로 2.7km를 포장하고

상습 침수 지구인 마산면 냉천·광평리 배수

로 1,325m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광의·간전·산동 등 3개면 소

하천 1.8km를 환경 친화적으로 정비할 방

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들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신규 사업은 이 달 말까지 기

본 및 실시 설계 등의 용역을 끝내고 다음 달

부터 사업별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강릉시, 달동네 주거 환경 개선
강원도 강릉 지역의 대표적 달동네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속칭‘부귀촌’지구가 탈바꿈

된다.

강릉시는 최근 시내 노암동과 성덕동 일대

부귀촌 지구 4만 7,250m2를 올해부터 내년

까지 21억 6,000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주

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55가구, 1,000여명이 거주하는 부귀촌

지구는 강릉 지역에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

으로손꼽히는달동네지역이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이곳을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해 도로 220m, 상하

수도 정비, 뒷골목 정비, 가로등 정비, 옹벽

및 계단 설치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펴기

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건축법」완화 및

융자 지원 등으로 건물의 신축 및 개보수 등

이 쉬워져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돼

각종 재해 예방은 물론, 지역 이미지도 달라

질 것”이라고말했다.

노량진 민자 역사 2007년 건립
서울 동작구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지하철 9호선 건설 등과 연계해 노량진 민자

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노량진 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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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개발 추진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구 관계

자는“노량진 역세권 개발을 위해 민자 역사

건립과 더불어 경부선 철도변 시설 녹지 조

성, 노량진∼여의도 고가도로 건설 등도 추

진 중”이라고 말했다. 상업·문화 시설을 갖

추게 될 노량진 민자 역사는 2007년까지 약

3,000억원이 투입돼 지상 18층, 연면적 3

만 7,000여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마산 도심 동-서 도로 이 달 착공
경남 마산시는 도심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시내 동-서 방향의 도로를 연말께 개통

한다.

3월 22일 마산시에 따르면 4월 중순 230

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내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산호동 가야백화점∼용마고교∼

상남동 육호광장 길이 940m, 폭 25m 도

로를 건설하는 공사에 착수한다. 연말께 왕

복 4차선으로 완공될 이 도로는 상남동 육호

광장, 옛 북마산파출소, 서원곡 입구로 이어

져 해안 도로와 반대쪽인 산복 도로를 연결한

다.

시 관계자는“장기적으로 육호광장 일대의

마산역 방면 지하차도의 개설도 검토하고 있

다”고말했다.

성남 서울공항 폐쇄, 주변 300만

평 개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도시의 입주 가구 수가

당초 1만 9,700가구에서 2만 9,700여가구로 1

만 가구나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도시 입주 인구

도 5만 9,000명에서 8만 9,000명으로 대폭 증

가한다. 국토연구원은 3월 19일‘판교 계획 도시

개발 기본 구상 및 수요 조사 용역 보고서’를 통해

당초 ha당 64명이던 인구 밀도를 96명으로 늘려,

입주 가구 수를 1만 가구 늘리는 개발 방안을 제

시했다. 국토연구원은 기존 계획대로 판교를 저밀

도로 개발할 경우, 단지의 쾌적성은 높아지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입주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소형 평형

아파트는 6,800가구에서 9,500가구, 중형(18

평 초과∼25.7평 이하) 평형 아파트는 5,400가

구에서 1만 100가구, 중대형 평형(25.8평 초

과) 아파트는 4,100가구에서 6,800가구로 늘어난다. 단독 주택은 당초 3,400가구에서 3,300

가구로 줄어든다. 판교 신도시는 2004년 말 분양을 거쳐 2007년 입주를 시작한다.

판교 신도시 입주 1만 가구 늘린다
- ha당 인구 96명으로 확대 개발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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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대체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돌

려주기 위한 주변 개발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

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 협의

를 거쳐가급적조기에결론짓기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공항이 대통령 전용기의

이착륙 장소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일원의 상당 부

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고도 제한에 따른 주변 주민

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접근

성이 뛰어난 점을 고려해 수도권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초대형 공원 등 위락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

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시설 상당수
풀릴듯
도로나 공원 용지 등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

대폭 풀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

근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사

업이 진행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집

행 시설의 해제 기준 등을 3월 말까지 마련

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10년 이상 장

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제가 지난해

도입돼 지금까지 3,000건, 3,000억원 상

당의 매수 청구가 접수됐으며, 2년이 경과한

경기도 성남시의 서울공항이 폐쇄되고 서

울공항 주변 300만 평에 대한 고도 제한이

풀리는 등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정부

는 70만평 규모의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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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지역 1월 아파트 거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행정 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전과 충남 지역 아파트 거래는 활기를 띤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공사는 1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9,532건으로 2001년 1월 이후 24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2만 162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는 작년 4/4분기부터 줄어들어 △10월 1만 7,000여건 △11월 1만

5,000여건 △12월 1만 2,000여 건으로 계속 하락세였다.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도 하락세

를 면치 못해 지난해 10월 4만 여건에 달했던 거래 건수가 △11월 2만 5,000여건 △12월 2만

4,000여건으로 떨어지다 올 1월에는 1만 9,000여건으로 내려갔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3, 4월과 9, 10월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월 1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호황을 이뤘으나 올 1월 아파트 거래 건수는 6만 8,595건으로 2001년 2월 이후 최저치였다. 

반면 대전 등 충청권 아파트 거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활기를 띠었다. 대전 지역 1월 아파트 거래는 3,148건으로 작년 12월(2,069건)보다 52%

가 늘었다. 충남 지역도 2,508건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2년 만에 최저치
- 대전 등 충청권 아파트는 50% 이상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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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토지공사.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한 건

설 공사의 전자 입찰이 큰 폭으로 확대되

고 e-마켓 플레이스를 활용한 건자재 조

달이 늘면서 건설 부문 전자 상거래가 급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

표한‘2002년 3/4분기 전자 상거래 통

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전자

상거래 규모는 44조 9,260억원으로 전

년동기대비 41% 성장했다. 

거래 주체별로는 기업간(B2B) 전자

상거래가 40조 5,510억원으로 전체의

90 .3%를 차지했으며 기업-정부 간

(B2G) 거래가 2조 9,900억원

(6.7%), 기업-소비자 간(B2C) 거

래가 1조 2,83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

설공사의 전자 입찰이 활성화되면서 이

기간 중 기업과 정부간 전자 상거래 규모

가 전년 동기에 비해 106.6% 증가했

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실시 기관별

전자 상거래액은 중앙 행정 기관이 1조

8,000억원(구매 1조 4,050억원, 건

설 공사 3,950억원), 지자체가 1조

1,900억원(구매 330억원, 건설 공사

1조 1,580억원)으로 중앙 행정 기관의

전자 상거래가 많은것으로조사됐다. 

지자체의 경우 국가 종합 조달 시스템

을 이용해 건설 공사의 전자 입찰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가많아져 건설공사부문의

전자 상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

체 및 기타 공공 기관의 전자 입찰을 통

한 건설 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보다

252 .2%나 증가한 1조 5,530억원으

건설 부문 전자 상거래 급신장



정부는 3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세계

무역기구(WTO) 도하 개발 아젠다

(DDA) 서비스 협상 1차 양허안을 최종

확정했다. 양허안은 외국인 변호사가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은 자문 대상에서 제외되고 송

무 업무도 수행할 수 없으며, 국내 변호사의

동업과 합작, 한국 변호사 고용은 불허하되

대표 사무소설치만가능하도록했다.

고양 강매∼원흥동도시화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

도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고양

도시화도로가 신설된다. 고양시는 1,807억

원을 들여 이 달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시발

점인 방화대교(고양시 강매동)와 고양시 원

흥동을 연결하는 도로(5.4km, 왕복 6차

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월 25일 밝

혔다. 시는 우선 660억원을 투입, 1단계

(방화대교∼수색로 행신IC 2.56km) 구

간을 2006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

간(행신IC∼원흥동 2.84km)은 2008년

완공키로 했다. 이 도로가 신설되면 인천공

항고속도로와 수색로, 통일로, 국도39호선

이 연결돼 고양시와 의정부, 서울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

으로전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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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이를 보상하거나 그렇지 않

으면 건축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하기 때

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을 해소하기

로했다고설명했다.

국가 지원 지방도 13곳 상반기 착공
올해 상반기 중에 고속도로, 국도 등 간선

도로와 연결되는 국지도 13곳의 공사가 시작

된다. 

상반기에 착공되는 국지도는 동탄∼기흥 2

차 도로(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화성

군 동탄면 중리, 3.5km)를 비롯해 김포시

운양동∼하성면 석탄리(8.3km) 구간, 안

성시 미양면∼보개면 동신리를 연결하는 안

성우회도로(5.4km) 등이다. 

건교부는 동탄∼기흥 2차 국지도가 개통되

면 신갈∼오산을 잇는 23번 국지도의 극심한

교통 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원 내 집단 취락지건축완화
북한산 관악산 남산 등 도시 자연 공원 내

집단 취락지에 대한 건축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도심지 자투리 땅에 소공원이

조성되고 숲으로 덮인 산책로인‘녹도

(green way)’가 설치되는 등 녹지가 대

폭 확충된다. 3월 25일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 공원 녹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와「도시공원법」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는 공원 구역 내 집단 취락지 등은 취락 지구

등으로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집단 취락지 내 주택 등 건축물의 증축과 개

축이 가능해져 마구잡이 개발을 부추길 가능

성도제기된다. 

부동산 중개업 개방
외국 변호사의 국내 법률 자문 활동이 가

능해지고, 부동산 중개 및 감정 평가 서비스

와 전문 디자인 등이 처음으로 개방된다. 또

외국인의 종목별 주식 투자 한도와 외국인 합

작증권사지분제한이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올 12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던

서울∼대전 구간의 개통 시기를 내년 4월로 예

정된 나머지 구간(대전∼대구∼부산) 개통 시

기와 통합,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을 함께 개통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통합 개통을 검토하게 된 이

유로 기존 계획대로 서울∼대전 구간을 우선 개

통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될 개통식을 몇 개월

사이에 두 번 치르게 돼‘교통 혁명’이라는 의

미가 축소된다는 점, 기존 열차와 고속철의 운

행 일정을 4개월 사이에 두 차례나 바꿔야 한

다는 현실적 어려움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대전 구간을 우선 개통하면 고속열

차 이용객이 서울∼대전 간 승객으로 제한돼

대구 부산권 승객을 위해 일반 열차 운행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고속

열차가 기존 일반 열차 구간(서울역∼시흥 등)에 투입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것도 통합

개통을 검토하는 이유로 알려졌다.

고속철 전 구간 내년 4월 동시 개통 검토

원흥동

행신 IC

강매동

한강

고양시청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중)

백마

백석

능곡신광 IC

김포대교

행주대교

양화대교

서오릉로

일산선

화정지구

1단계구간
(2.56km)

올림픽대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가양대교

자유로

경의선

강매

화전
수색

서울
광명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

1단계 : 
2004년 4월 개통

2008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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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택라이프사이클지속증가
지난해일본의 수도권노후 주택은 주택재고의 축적과 건물거래의 안

정세를 바탕으로 맨션과 단독주택 모두 평균 건축 연수가 지난 10년 간

약 4년 정도 늘어나 10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본부동산유통기구(동일본레인즈)는 노후 맨션과 노후 단독 주택

의 계약·신규 등록 건물을 건축 후 경과 연수마다 분석한‘건축 연수로

본 수도권 부동산유통시장’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후 맨션의 평균 건축 연수는 16.09년이었고 노후 단독주택의

평균 건축 연수는 17.14년으로 10년 연속 증가했으며 신규 등록 건물

의 평균 건축 연수도 노후 맨션이 15.76년, 노후 단독주택은 16.57년

으로 두 부문 모두 상승했다.

또한 계약 건물을 건축 연대별 구성 비율로 보면 노후 맨션은 건축 10

년 이내의 오래되지 않은 건물과 20년 이상의 비율이 확대됐으며 노후

단독주택은 건축 20년 이상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노후 맨션은 건축한

지 6∼10년된 건물의 거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 단독주택

은건축 16∼30년된 건물이 수요가 높아 거래가 쉬운것으로조사됐다. 

중국, 2002년 해외건설 수주액 전년 대비 16% 증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 Ministry of Foreign

Trade & Economic Cooperation)는 최근 2002년 중국의 해

외건설 신규 수주액이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50억 5,000달러이

며 완공액은 전년 대비 25.8% 증가한 111억 9,000만 달러라고 발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외건설 총 수주 누계액은 1,147억 8,000만

달러이며 완공액은 827억 2,000만 달러이라고 밝혔다.

해외건설 등 인력 송출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은 2002년 신규 해외 인

력 송출 계약액 30억 7,000만 달러이며, 연말 기준 해외에 체류 중인

인력은 41만 37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중국은 해외 설계·

컨설팅 분야에도 참여중이고, 2002년 설계 컨설팅 계약액은 8,479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 하락하였으며, 연말 해외에 체류 중인 설계 컨

설팅 인력은 756명이라고 덧붙였다. <MOFTEC>

필리핀, 홍수 조절용 댐 건설
필리핀 다바오 델 노르떼(Davao del Norte)주는 사우그(Saug)

강 유역에 45억 페소(8,260만 달러) 규모의 홍수 조절용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작년 댐 부지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가 있었으며 올해 말까지

상세 엔지니어링 및 기타 조사 작업이 완료되면 2004년 초 착공에 들어

갈 계획으로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관개청(NIA,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 ion), 공공사업도로부(DPWH), 다바오 델 노르테

주, 타굼(Tagum)시 등이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PNA>

인니, 900km 수마트라 횡단 철도 건설추진
인도네시아 국영철도공사(PT KAI, Indonesiaa Railway

Company)는 총연장 900km, 약 90억 달러 규모의 수마트라

(Sumatra) 횡단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PT KAI의 Sjahrizal Siregar 전무는 수마트라 횡단 철도 건설

에 대한 사업 계획안 작성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히고, 이 사업과 더불

어 수마트라 남단과 서부 자바 사이의 순다해협(Sunda Strait)을 가

로지르는 교량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규모의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 정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 조

성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

한편,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던 JA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수마트라 횡단철도 건설로 지역간 교역을

비롯한경제활동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 

<ANTARA>

아프간∼우즈벡 송전선 공사추진
세계은행이 아프간∼우즈벡 간 송전선 연결 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장

기유상차관을제공할것을계획하고있다.

Mohammad S. Kargar 아프간 수자원·동력부 장관은 지난 3

월 4일 Alisheer Janoof 우즈베키스탄 대사와 Hauratan-Kabu

l간 220km 전력선 확장 공사 추진 문제에 관해 협의하였고, 이에 대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이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융

자로제공할의사를표명하였다.

Janoof 우즈베키스탄대사에따르면세계은행측이이프로젝트에차

관지원을계획함에따라우즈베키스탄은프로젝트추진준비와관련된기

술 보고서를 마련하여 아프가니스탄 수자원동력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

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주 아프가니스탄대사관>

브라질,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
브라질 국영 Furnas Centrais Electricas사는 Rondonia 지

역Madeira강 유역에 총사업비 40억 달러를 투자하여 수력발전소 2기

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건설 예정인 발전소의 총 설비 용량은

7,300MW인것으로밝혀지고있다.

국가전력청(National Electric Energy Agency,

ANEEL)이 발주하는 이 프로젝트는 2004년 중반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 프로젝트는 Furnas 주관으로 시행되는 타당성 조사

를 통한 경제성이 검토되어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

인다. 

<Gazeta Merca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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